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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_Hlk533704436]SKT, 지상군페스티벌 유일 민간기업 참가
AI 참모·저궤도 위성 등 국방 AX 기술 선봬
- 육군본부가 주관하는 대표 軍 문화축제 참가… 5일간 AI·통신 기반 국방 AX 기술 전시
- 데이터 플랫폼·온톨로지·디지털트윈 기반 ‘AI 참모’ 소개… 지휘관 전술 판단 지원
- 저궤도 위성부터 양자암호까지… 미래 전투 체계 구현 위한 통신·보안 기술 제시
-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 “AI·통신 역량 결집해 국방 AX 사업 확대·혁신 선도할 것”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2026. 10. 06.]

[bookmark: _Hlk151973338]SK텔레콤(대표이사 CEO 정재헌, news.sktelecom.com)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충남 계룡시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2026 지상군페스티벌’에 유일한 민간기업으로 참가해 AI와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방 AX(AI Transformation) 기술을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

육군본부가 주관하는 지상군페스티벌은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육군의 현재와 미래를 일반 관람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대표 군 문화축제다.

SKT는 이번 행사 기간 정책홍보관에 참여해 ‘T 밀리터리(T military)’라는 브랜드 하에 ▲AI 참모(AI 작전 지원 체계)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 체계와 보안 기술 등 실제 국방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과 서비스를 전시·시연했다.

■ 흩어진 전장 데이터를 하나로… 지휘관 전술 판단 돕는 ‘AI 참모’

SKT가 이번 행사에서 중점적으로 선보인 기술은 ‘AI 참모’다.

‘AI 참모’는 ▲군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를 연결한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간 의미와 관계를 구조화하는 온톨로지(Ontology) ▲실제 전장 환경을 가상 공간에 구현하는 디지털트윈(Digital Twin) 등을 활용해 지휘관의 상황 인식과 전술 판단을 지원하는 체계다.

미래 전장에서는 병력과 장비뿐 아니라 드론, 로봇, 센서 등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SKT는 ‘AI 참모’로 여러 전장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지휘관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관람객과 군 관계자들이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전장 상황 구현과 의사결정 지원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도록 전시를 구성해 AI 기술의 실제 국방 현장 적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 저궤도 위성·양자암호 등 결합… 미래 전장 통신·보안 구현

SKT는 AI 기반 미래 전투 체계를 뒷받침할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 체계와 보안 기술도 선보였다. 저궤도 위성, 양자암호, 스텔스 와이파이 등 다양한 기술을 결합해 미래 전장에 필요한 통신 환경과 보안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저궤도 위성은 지상 통신 인프라 활용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통신망을 구성할 수 있어 미래 전장의 연결성을 높인다. SKT는 여기에 양자암호와 스텔스 와이파이 등 보안 기술을 더해 전장에서도 안정적이고 안전한 통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AI, 드론, 로봇 등 다양한 전력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미래 전투 체계에서는 끊김 없는 네트워크와 높은 수준의 보안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SKT는 이번 전시를 통해 위성·유무선·네트워크·보안 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전장 통신 체계를 제시하고, 육군의 ‘아미 타이거 플러스(Army TIGER+)’ 구현을 지원하는 기술 역량을 보여줬다.
※ Army TIGER+: AI·데이터, 드론·대드론, 로봇, 사이버·전자기 등 첨단 과학기술을 육군의 핵심 전투력에 통합해 미래 지상전 수행 능력을 고도화하는 육군의 미래 전투 체계

■ AI·위성·네트워크·보안 파트너와 협력… 국방 AX 기술 현장 적용 및 확장성 강화

SKT는 이번 전시를 위해 AI, 위성, 네트워크, 보안 등 여러 분야에서 SK텔링크, 테크트리이노베이션, 인핸스, 머큐리, KCS, 파블로항공을 비롯한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협업했다. 각 분야의 기술을 실제 작전 체계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결합해 선보이며 국방 AX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확장성을 강조했다.

SKT는 앞으로도 AI와 통신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 역량과 파트너 생태계를 바탕으로 군의 AX를 지원하고, 국방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김구영 SKT 엔터프라이즈본부장은 “미래 전장에서는 방대한 정보를 빠르게 분석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와 이를 뒷받침하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통신 인프라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SKT가 보유한 AI와 통신 기술을 국방 현장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발전시켜 국방 AX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대한민국 미래 국방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진설명
SKT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충남 계룡시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2026 지상군페스티벌’에 유일한 민간기업으로 참가해 AI와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방 AX 기술을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 
사진 1: SKT 전시 부스를 찾은 군 관계자들이 SKT의 국방 AX 브랜드 ‘T 밀리터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 2~3: SKT 전시 부스를 찾은 군 관계자들이 ‘AI 참모(AI 작전 지원 체계)’를 체험하고 있는 모습.
사진 4: SKT 전시 부스를 찾은 군 관계자가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 체계와 보안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 5: SKT 전시 부스를 찾은 군 관계자들과 관람객들이 ‘AI 참모(AI 작전 지원 체계)’와 SKT의 국방 AX 브랜드 ‘T 밀리터리’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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